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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밥이 

사라졌어요! 
 

Why did  
BBUA the Rice  
Go away? 

상상 우주속 한식나라의 인기스타였던 쌀밥 뿌아는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게되자 한식나라를 떠나버린다.  

음악으로 가득 찬 하모니오스별에서 뿌아는 친구의 소중함과 조화로움이 주는 아름다움에 대해 배우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과 같은 이유로 하모니우스 별을 버리고 떠나는 오선지 루루를 설득하여 하모니오스 별을 위기에서 구해낸다.  

삶이란 나만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라는 다소 철학적인 주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풀어낸 동화같은 이야기. 

STORY / SYNOPSIS 



 

 

 

 

 

 

 



"사람들은 이제 나만 좋아하지 않아.  

내가 없어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거야” 

쌀밥 뿌아는 작은 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갑자기 떠나가는 쌀밥을 발견한  

빨간 당근 캐로티와 파란 애호박 오동이는  

호기심에 몰래 뒤따라가기로 합니다. 



총총총… 



오동이는 쿨쿨 졸면서 걸어가고, 

몰래 따라 가는 것이 왠지 신나는 캐로티는 슉슉 날아갑니다.  



뿌아는 예쁜 하모니오스 별을  

쓸쓸히 걸어갑니다.  



‘뿌아는 도대체 왜 떠나고 있는 걸까?’ 



뿌아는 우주를 둥둥 떠다니며 신기한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래도 계속 슬퍼보이네요…  



그렇게 터덜터덜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새까만 길을 마주칩니다. 

 "앗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둘러보니.. 



그 길은 하모니오스별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하게 해주는  

거대한 오선지 악보였습니다.  



오선지 위에는 꼬리 하나, 꼬리 둘,  

모두 다른 모습의 음표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함께 만듭니다. 



손을 맞잡으니 화음이 들립니다. 

‘랄랄라~’ 



그 때! 따라오던 캐로티와 오동이가 미끄러져  

음표들을 밀게 되고, 음표들이 엉키며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됩니다.  

‘삐익, 삐이이’ 



음표들은 서로를 탓하며 투닥거립니다. 

“너 때문이야“ “아냐 너 때문이야!!” 



소란스러운 소리에 뒤를 돌아본 쌀밥 뿌아는 

뒤따라오던 캐로티와 오동이를 발견합니다. 

“앗? 너네 왜 여기있어?” 



뿌아는 잠시 화가났지만 다시 예쁜 음악소리가 나도록 

캐로티와 오동이와 힘을 합쳐  

음표들의 손을 맞잡게 하고 화해하게 합니다. 



그렇게 다같이 마음을 합해 한 발 한 발 맞추어 움직이니 

금새 다시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 집니다. 

 



아름다운 음악소리에 어느새 기분이 풀린 뿌아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면서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갑니다. 



떠다니던 별들도 날아와  

뿌아의 옷인 그릇을 예쁘게 색칠해 주고, 



뿌아와 친구들은 더욱 신이 납니다. 



“우리 조금 더 멀리 가보자!”  



“따라와!”  



음악에 맞춰 춤추며  

즐겁게 걸어갑니다. 

 ‘룰루랄라~’ 



새로운 친구들도 만납니다. 

“모두들 안녕?” 



하모니오스별이 가장 행복할 때 나타나는  
신비한 물고기떼도 만나며 

어느새 뿌아는 토라졌던 이유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모두 행복하게 같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이 흔들리면서 음표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루루 쾅쾅~!!’ 하모니오스별이 요동치며 마구 흔들립니다. 

“꺄악! 무슨 일이지?” 

 

 

 

 

 

 



밝게 빛나던 하모니오스별에서  

점점 빛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모니오스별은 점점 아무런 규칙 없이  

못생기게 변하고 찌그러집니다.. 

 

 



“으아악~!” 넘어지면서 간신히 매달린 쌀밥 뿌아를  

오선지 루루가 발견합니다. 



캐로티와 오동이도 간신히 오선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악 살려줘~~~!!” 



오선지 루루가 매달려있는 뿌아에게 말합니다. 

＂넌 누구니? 잡지 마! 나는 떠날거니까!” 

＂떠난다구? 왜?” 



“나는 고작 음표 뒤에 있는 배경일 뿐이잖아.  

사람들은 음표만 바라봐. 아무도 내가 있다는 것을 몰라.” 



그 말을 들으니  

뿌아는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하며 잠시 슬퍼집니다. 



그러던 사이 오선지 루루는 떠나버리고.  

뿌아와 오동이, 캐로티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쿵!....’ 



자리를 찾지 못한 음표들은 하나 둘 씩 떠납니다.  



하모니오스 별 주위를 돌던  

작은 행성들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음악은 점점 사라져가고, 음악이 없어 고요해진   

하모니오스별의 사람들은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깜깜해진 우주, 그리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고요해진 하모니오스 별. 



뿌아는 깜짝 놀라 재빨리 오선지 루루를 따라 갑니다.  

“가지마 ! 기다려! ” 

 



뿌아는 간신히 오선지 루루를 찾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모니오스별의 뿌아가 떠난 곳이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작은 나라로 데려 갑니다. 

“날 따라와 봐!” 



오선지 루루가 마지 못해 쳐다보자 

뿌아는 어두워진 작은 나라를 보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난 저기서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얗고 예쁜 쌀밥이었어.” 



“어릴 때 부터 모두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난 햇님의 따스한 사랑도 듬뿍 받고,” 



“바람의 거침없는 사랑도 듬뿍 받고,”  



“빗물의 촉촉한 사랑도 듬뿍 받고,” 



“사람들은 매번 잘 자라는 내 모습을 보고 행복해 했어!” 



“나는 정말 튼튼하고 멋졌거든!” 



“나는 인기 스타였고, 모두 나를 부러워했어!”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예쁜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한거야! 

노란 콩나물, 파란 애호박, 빨간 당근, 통통한 표고버섯, 날씬한 콩나물,  

힘찬 흙의 색깔 고사리까지…” 



뿌아는 점점 비빔밥이 되며  

배경이 되는 것 같아 슬퍼집니다.. 



“나는 화려한 친구들과 함께 더 큰 그릇에 담겨  

더 예쁘게 보여지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예쁜 친구들에 감탄하며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난 떠나기로 결심했던 거야.” 



생각에 잠겨 하모니오스별을 내려다 보는 오선지 루루와 쌀밥 뿌아. 

그리고 뿌아는 문득 부끄러워 집니다.  



“그런데 너를 보니 알겠어 나는 이제!” 

“뭘?” 오선지 루루가 쌀밥 뿌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더 멋진 걸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있자나!”  

 



“우리 같이 돌아가자!”  

뿌아는 씩씩하게 일어나고, 오선지 루루도 활짝 웃습니다.  

“너 말이 맞아! 하모니오스별이 더 어두워지기전에 빨리 가자. 꽉 잡아!”  



루루가 뿌아를 휘감고, 총천연색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캄캄하던 하모니오스별에 오선지 루루가 나타납니다. 



루루가 어둠을 밀어냅니다. 





빛이 점점 크게 들어옵니다 



‘휘이익~’ 











점점 웅장한 음악이 들립니다 



까맣게 그림자가 되었던 하모니오스별의 곳곳이 

오선지루루가 만드는 빛으로 점점 밝게 비춰집니다. 









행성들도 빛을 밝히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뾰로롱~’ 



루루가 빙글빙글 도는 곳마다  

예쁜 색깔이 반짝반짝 나타납니다 







루루와 행성들이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뿌아와 하얀색 빛이 들어옵니다. 





캐로티와 주황색 빛이 들어옵니다 







오동이와 초록색 빛이 들어옵니다. 





색깔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오선지 루루와 음표들이 날아와  

뿌아, 오동이, 캐로티를 감싸고 빙글빙글 돕니다. 



모두의 색깔이 합쳐지면서 은하계처럼 어우러집니다. 











어느 식탁 위 밥그릇 안에 상상우주가 보입니다. 



저 멀리 하모니오스별도 보입니다 



‘딸깍’  

밥그릇 뚜껑이 닫힙니다. 





오선지 루루와 쌀밥 뿌아는 하모니오스별로 돌아가  

서로의 모습을 닮은 예쁜 음악, 예쁜 비빔밥을 만들며  

함께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C  O  N  T  A  C  T   

www.bbuatherice.com 
 
 
 

 bbua.rice@gmail.com 
 

Seoul: +82 10-8318-0805 (Jeong Jin Kim) 
San Francisco: +1 510-248-9327 (Soo Jung Kwak) 

  


